
인권침해 발생 장애인거주시설은 엄중히 조치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 우선 실천단’ 산하 ‘장애인권리보장팀’은 7월 7일(목) 오후 3시부터 

안동시청에 방문하여 안동시청, 경북도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역 단체 등과 간담회

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은 매년 반복되고 있으나, 지자체와 주무부처의 

미온적 조치와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간 장애계는 인권침해 발생 시설의 폐쇄와 보조금 중단, 거주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선산재활원의 경우 거주장애인의 임금을 횡령하고, 거주장애인 30명 중 21명이 피해자

로 특정되는 등 피해의 정도와 범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탈시설 

로드맵을 통해 인권침해 발생시설을 즉시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장애인권리보장팀(팀장 박찬대 의원, 간사 

최혜영 의원)은 안동시청을 방문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선산재활원 

사건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안동시청, 경북도청, 직접 사건 조사를 진행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역장애인 단체가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간담회를 통해 사건 경과를 파악하고, 거주장애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한다.

2022.7.7.(목)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보도자료

담당 :장애인권리권리보장팀 최혜영 간사실 연락처 : (02)784-7190

이번 일정에는 박찬대(팀장), 최혜영(간사), 윤영덕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해결의 바람직한 

선례를 남기고, 관련 기관 및 협의를 통해 거주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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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 


